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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들 영향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21 자료의 중학
교 1학년 2,235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 양육태도
는 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부모 양육태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 양육태도는 
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그릿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부모양육태
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는 긍정적 양육태도와는 완전매개효과,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부분
매개효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공하였다.

키워드 : 부모양육태도(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그릿, 진로적응성

Abstract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on career adaptability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se influence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2,235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21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Data 
analysis methods includ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6.0 program.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impact 
of parenting attitude on career adaptability, positive parenting attitude was significant as positive (+),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 was negative (-). Second, in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gri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was significant as positive (+),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 was negative (-). Third, grit 
was positively (+) significant to career adaptability.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career adaptability,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was found to be a complete mediating effect with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a partial mediating effect with negative parenting attitude. Through this, practical 
suggestions were provided to improve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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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학생은 사회와 현상을 지각하는 능력이 점차 발달하
며 가정과 학교와의 관계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
도와 사회 전반에 대한 태도를 성찰하며 인식한다. 또한, 
중학생은 개인 내적으로는 초등학교와 다른 학사 운영 및 
대인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정과 
학교에서는 자신의 가치와 소속감을 새롭게 경험한다. 이
런 과정에서 중학생은 자신의 진로 탐색 또는 미래 비전
까지 생각한다[1]. 

그러나 현재 중학생은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로 인해 
진로 전환과 적응의 준비가 부족하며, 중학생 시기에 자
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학을 결정한다. 이
후 고등학교, 대학 입학 이후에 진로 변경에도 문제로 이
어질 수 있다[2]. 이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바라본다면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며[3], 학교현
장에서는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을 교육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중학생의 진로
적응성은 무엇이며, 이를 높이기 위해 조성해야 할 여건
과 환경은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진로적응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
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3-5], 
그릿[6-8] 등 다양하게 밝혀진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
과 변화에 대한 양상을 다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4차년도 데이터
(2021)[9]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을 경유하여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릿을 매개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중학생이 인지한 부
모양육태도(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가 
그릿과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그릿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학생의 
그릿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그릿의 매개효과 확인 과정을 거쳐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양육태도와 그릿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그들을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을 제공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
가 진로적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중학생
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셋째, 중학생의 그릿은 진로적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가 진로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는 어떠
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은 현재와 미래의 진로발달, 직업 전환, 직

업 관련 개인적 트라우마 등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 및 
자원이다[10]. 이는 자신의 직성과 관심사를 파악하고, 변
화하는 직업과 함께 업무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 능력을 
가리킨다. 

진로발달 단계 측면에서 보면, 초등학교까지는 진로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진로를 탐색
하고 선택･준비하는 단계이다. 이후 대학에서는 진로를 
전문화하는 준비단계이다[11]. 중학생 시기에 직업에 대
한 바른 가치관과 태도,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 진로
의식과 관련된 진로적응성을 높이는 것은 중학생의 고등
학교 이후 삶을 결정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시기의 원만한 진로적응성은 향후 사회에 진출하여 자
신이 가진 잠재력 발휘와 자아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중학생 시기에 일과 직업에 대해 학습한 내
용은 청년기 이후의 진로 결정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12], 중학생이 겪고 있는 내･외부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에 체계적인 진로적응의 기회
가 제공되어야 한다.

실제로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
유는 현재의 직업 세계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
며[13], 단순히 진로 선택과 그에 따른 계획 수립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Vondracek(2001)는 진로적응에
서 아동기 발달의 중요성이 너무나 간과 된 것을 지적하
였고[14], Kim(2007)은 학령기의 진로 미성숙 및 진로 미
결정은 고등학생에게 비행,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에 영
향요인으로 밝히기 때문이다[15].    

오늘날 중학생은 진로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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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경험하고 있다[16]. 따라서 중학생에게는 자신이 소
유한 장점과 능력을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도록 지도해
야 한다. 이처럼 중학생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진로개발 및 발달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
제 교육현장에서는 효과적인 진로적응에 대한 준비가 미
흡하다. 특히, 학교현장에서는 중학생의 미래의 직업 및 
삶과 연계된 진로보다는 진학을 위한 진로 지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17]. 

최근 중학생의 진로탐색과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진로교육법 제정 및 자유학기제 시행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8]. 교육부에서 초･중등학교 진로
교육 내실화를 위한 진로교육 과정을 재편성하고, 진로교
육 여건을 조성하며, 학교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학생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고, 다양한 체험활동 중
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이 계속된다면 중학생은 
진로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 적성, 흥미를 파악하고, 진로
계획을 세우며, 직업 선택을 준비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
다[19].

2.2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적응성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 양육에 나타나는 부모의 일

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 및 태도이자 반응양식이며[20],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심리적·물질적으로 도와주는 행동
양식이다[21]. 이러한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자녀에게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과 정적인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3].         

So(2003)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
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진로성
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대적이고 통제적일수
록 진로적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4]. Kang & 
Ahn(201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
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5], Lim & 
Yun(201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진로적응성 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22].

2.3 부모양육태도와 그릿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가가 그릿 

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고하였다[23]. 이는 부모가 자녀

인 자신을 사랑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것을 인식하고, 자
신의 관심과 흥미를 지지해주며,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적
절한 설명과 도움을 제공해준다고 느낄수록 자녀는 학습
에의 열정과 집중이 높아지며, 목표에 대한 흥미가 유지
되고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2.4 그릿과 진로적응성
그릿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열정

과 관심을 유지하며, 어려움이나 실패를 극복하고 끊임없
이 도전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특성을 말한다[24]. 이러한 
그릿은 중학생 시기에 진로 준비에 일관된 관심과 지속적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변인으
로 예측할 수 있다[6-7]. Kwak et al.,(2021)의 연구에서
는 초등학생의 그릿이 진로적응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보였으며[8], Jeong(2019)의 연구에서도 흥미유지
와 노력지속이 진로적응성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25].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

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Fig. 1).

 Career
 adaptabilityGrit

N Parenting     
Attitude 

P Parenting     
Attitude

Fig. 1. Proposed model

3.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8) 4차년도 자료(2021)[9]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 모집단은 
중학교 1학년 2,590명이나 결측치를 제거하고 조사에 응
답한 2,235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 시기는 
2021년이며 2022년 12월에 자료가 공개되었다. 조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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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태블릿 PC를 활용한 개별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
며, 조사내용은 아동청소년의 개인발달, 발달환경 등이었
다. 표본추출은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다.

3.3 측정 도구
3.3.1 부모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그릿의 측정도구는 Kim & Lee 

(2017)의 자료를 참고하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
의 4차년도 자료(2021)[9]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는 긍정적 양육태도로 구성하였고, 강
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등은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성하
였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부모
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
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등 12개 문항이며, 응답
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의미이다. 신뢰도는 .914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
신다,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등 12개 문항이며,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
다, 4=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의미이다. 신뢰도는 .904
로 나타났다.

3.3.2 그릿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그릿의 측정도구는 Kim & 

Hwang(2015)[26] 자료를 참고하고, 한국아동･청소년패
널 2018의 4차년도 자료(2021)[9]를 활용하였다. 

그릿의 측정문항은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등 8개 문항이며,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다는 의미이다. 다만 1, 3, 5, 
6번 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신뢰도는 .607로 나타났다.

3.3.3 진로적응성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의 측정도구는 

Kim & Kim(2021)[27] 자료를 참고하고, 한국아동･청소
년패널 2018의 4차년도 자료(2021)[9]를 활용하였다.

진로적응성의 측정문항은 ‘나는 내 미래의 직업에 대
해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등 13개 문항
이며,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신뢰도는 .930으로 나타났다.

3.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

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SPSS WI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파악을 
위한 빈도분석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값, 왜도, 첨도 파악
을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둘째,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 그릿, 진로적응성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셋째, 중학생이 인지
한 부모양육태도, 그릿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분석과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중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1,217명(53.7%), ‘여자’ 1,018명(46.3%)

로 나타났다. 진로관련 대화에서 아버지와는 ‘전혀 대화
하지 않는다’ 108명(4.8%),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84
명(17.0%), ‘가끔 대화한다’ 1,004명(44.3%), ‘자주 대화
한다’ 650명(1.6%), ‘해당없음’ 119명(5.3%)으로 파악되
었다. 진로관련 대화에서 어머니와는 ‘전혀 대화하지 않
는다’ 37명(4.8%),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166명(7.3%), 
‘가끔 대화한다’ 791명(34.9%), ‘자주 대화한다’ 1,208명
(53.3%), ‘해당없음’ 63명(2.8%)으로 파악되었다. 진로관
련 대화에서 학교선생과는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203명
(7.0%),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655명(28.9%), ‘가끔 대
화한다’ 1,112명(49.1%), ‘자주 대화한다’ 264명(53.3%), 
‘해당없음’ 31명(1.4%)으로 파악되었다. 진로관련 대화에
서 학원/과외선생과는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322명
(14.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474명(20.9%), ‘가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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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다’ 892명(39.4%), ‘자주 대화한다’ 256명(15.7%), 
‘해당없음’ 221명(9.8%)으로 파악되었다.

Variable Section n %

Gender Man 1,217 53.7
Female 1,018 46.3

Career-R
elated 

Conversat
ion

Father

no talk at all 108 4.8
don't talk much 384 17.0
talk sometime 1,004 44.3

talk often 650 28.7
not applicable 119 5.3

Mother

no talk at all 37 1.6
don't talk much 166 7.3
talk sometime 791 34.9

talk often 1,208 53.3
not applicable 63 2.8

School 
Teacher

no talk at all 203 9.0
don't talk much 655 28.9
talk sometime 1,112 49.1

talk often 264 11.7
not applicable 31 1.4

Academy 
Teacher

no talk at all 322 14.2
don't talk much 474 20.9
talk sometime 892 39.4

talk often 256 15.7
not applicable 221 9.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235)

4.2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독립변수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평균값은 3.112 

(표준편차=0.450), 부정적 양육태도의 평균값은 1.968
(표준편차=0.489)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그릿의 평균값은 2.565(표준편차=0.374), 종
속변수인 진로적응성의 평균값은 2.762(표준편차=0.564)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변인들의 정규분포를 알 수 있는 왜도
(.047-.535)와 첨도(.058-1.053)의 절대값이 2와 7을 초
과하지 않아 집단의 정규성을 확보했다.

Variable Mean S.D Skew Kur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3.112 .450 -.258 .650

Negative Parenting 
Attitude 1.968 .489 .332 .196

Grit 2.565 .374 .269 1.053
Career Adaptability 2.762 .564 .246 -.188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4.3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과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
와의 상관관계(r=.198, p<.001), 부정적 양육태도와의 상
관관계(r=-.280, p<.001)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진로적
응성과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와는 정적(+)으로 
p<.001 수준,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부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 진로적응성과 매개변수인 그릿과의 상
관관계(r=.322, p<.001)는 정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그릿과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
도와의 상관관계(r=.225, p<.001), 부정적 양육태도의 상
관관계(r=-.276, p<.001)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그릿과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와는 정적(+)으로 p<.001 수
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부적
(-)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① ② ③ ④

① 1
② -.44 1
③ .22 -.27 1
④ .19 -.28 .32 1

Note: All significance probabilities=***p<.01
① positive parenting attitude ② negative parenting attitude ③ grit 
④ career adaptability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4.4 위계적 회귀분석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

양육태도, 그릿을 차례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첫째, 아래 표의 Model 1에서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성별(β=.006, 
pp>.05), 진로관련대화 아버지(β=-.067, p<.05), 진로관
련대화 어머니(β=.128, p<.001), 진로관련대화 학교선생
(β=.089, p<.001), 진로관련대화 학원선생(β=.016, p>.05)
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진로관련대화 아버지, 진로관
련대화 어머니, 진로관련대화 학교선생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나 성별, 진로관련대화 학원선생은 통계적 유의
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Model 1에 대한 회귀모형 F값은 9.931(p<.00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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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Man .006 .243 -.013 -.650 -.017 -.815
Female .079 3.453*** -.022 -1.024 -.033 -1.518
Father    -.067  -2.382* -.076 -3.009** -.072 -2.876**
Mother .128 4.498*** .059 2.254* .058 2.208*

School Teacher .089 3.538*** .043 1.877 .038 1.654
Academy Teacher .016 .647 .021 .908 .023 1.008

Positive Parenting Attitude .095 3.754*** .087  3.434***
Negative Parenting Attitude -.141 -5.563*** -.131 -5.188***

Grit .122  5.050***
F 9.931*** 43.278*** 42.529***

R2 .030 .229 .239
Durbin-Watson 1.778

*p<.05, **p<.01, ***p<.001

Table 4. Hierarchical analysis

서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내며, 설명력은 .030으로서 중
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진로적응성에 대해 3.0%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아래 표의 Model 2에서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를 차례로 투입한 결과, 성별
(β=-.013, p>.05), 진로관련대화 아버지(β=-.076, p<.01), 
진로관련대화 어머니(β=.059, p<.05), 진로관련대화 학
교선생(β=.043, p>.05), 진로관련대화 학원선생(β=.021, 
p>.05)으로 진로관련대화 아버지, 진로관련대화 어머니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 건강상태, 진로관련대
화 학교선생, 진로관련대화 학원선생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β=.095, p<.001), 
부정적 양육태도(β=-.141, p<.001)으로 나타나 긍정적 
양육태도는 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적으로 통계적 유
의수준을 보였다.

Model 2에 대한에 대한 회귀모형 F값은 43.278 
(p<.001)로서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내며, 설명력은 
.229로서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대해 22.9%를 설명하
고 있다. 

셋째, Model 3에서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를 투입한 후 매개변수인 그릿을 투입한 결
과, 성별(β=-.017, p>.05), 진로관련대화 아버지(β=-.072, 
p<.01), 진로관련대화 어머니(β=.058, p<.05), 진로관련
대화 학교선생(β=.038, p>.05), 진로관련대화 학원/과외
선생(β=.023, p>.05)으로 진로관련대화 아버지, 진로관
련대화 어머니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 진로관

련대화 학교선생, 진로관련대화 학원/과외선생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긍정적 양육태도(β=.087, p<.001), 부정적 양
육태도(β=-.131, p<.001), 그릿(β=.122, p<.001)로 나타
나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긍정적 양육태도는 정적
(+),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적(-), 그릿은 정적(+) 등으로 
유의하였다. 

Model 3에 대한에 대한 회귀모형 F값은 42.529 
(p<.001)로서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내며, 설명력은 
.239로서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대해 23.9%를 설명하
고 있다. 

4.5 매개효과 검증
중학생의 학업열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가 진로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β β

Positive Parenting 
Attitude .066**  .050* .042

Negative Parenting 
Attitude -.089*** -.117*** -.107***

Grit .114***
R²=.309, 

F= 144.200***
R²=.213, 

F= 87.248***
R²=.222, 

F= 80.470***

Table 5. Mediation effect

*p<.05, **p<.01, ***p<.001

매개효과 분석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
도(β=.066, p<.01), 부정적 양육태도(β=-.089, p<.001)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44.200, p<.001). 이 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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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을 설명하는 능력은 
30.9%이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β=.050, p< 
.05), 부정적 양육태도(β=-.117, p<.001)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F=87.248, p<.001). 이 모형에서 중학생의 부모
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을 설명하는 능력은 21.3%이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β=.042, p> 
.05), 부정적 양육태도(β=-.107, p<.001), 그릿(β=.114,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80.470, p<.001). 이 모
형에서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 그릿이 진로적응성을 설
명하는 능력은 22.2%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가 
매개변수인 그릿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여 1단계의 조
건을 만족시켰으며, 2단계에서도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2단계의 조건을 만족시켰다. 그리
고 3단계에서도 부정적 양육태도와 매개변수인 그릿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3단계의 
조건을 만족시켰다. 그러나 긍정적 양육태도는 3단계에
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3단계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2단계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표준화 회귀계수보다 작게 나타나 그릿의 부
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긍정적 양육태도는 3
단계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Sobel Test의 유
의성 검증결과는 Table 6과 같다.

Path between Variables Z p
Positive Parenting Attitude→Grit→Career 
Adaptability 3.5090 .001

Negative Parenting Attitude→Grit→Career 
Adaptability  3.2618 .001

Table 6. Verification of significance of mediation 
effect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Z 값이 p<.05 수준에서 
±1.96보다 커야 한다. 독립변수인 부모양육태도가 매개
변수인 그릿에 미친 비표준화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투
입하고, 매개변수인 그릿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
친 비표준화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투입하여 Sobel 
Test의 Z값과 유의수준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양

육태도 Z 값은 –3.2618(p<001)으로서 통계적으로 99.9% 
신뢰수준에서 그릿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을 검증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의 4차년
도 자료(2021)[9]를 사용하여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
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결과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는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미래의 
진로에 대한 계획과 관심을 가지는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중학생이 인
지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진로
적응성을 높인다는 선행연구[3,5]와 일치하였으며, 부모
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진로적응성을 약화시킨다는 선행
연구[23,28]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는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흥미유지와 노
력지속이라는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이들이 그릿과 높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중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그
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1, 29]와 부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그릿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30]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는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난 선행연구[31]는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셋째, 중학생의 그릿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
년의 진로계획 및 준비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닌, 장기적으로 수행되는 과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장기목표를 이루기 위한 끈기를 의미하는 그릿은 청소년
의 진로성숙과 높은 연관성을 밝힌 연구결과[7-8, 
32-34]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그릿이 청소년 시기, 진로 
준비에 일관된 관심과 지속적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진로
성숙을 향상시키는 개인적 변인으로 살펴본 결과[3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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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이 같다. 
넷째, 그릿은 중학생이 인지한 긍정적 양육태도와는  

완전매개효과,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부분매개효과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이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적응성 
간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완전매
개효과는 그릿이 긍정적 양육태도와 진로적응성 간에 온
전히 관여한 것이다. 이는 진로적응성에 있어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보다 그릿의 영향력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분매개효과는 중학생이 
인지한 부정적 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수인 그릿이 투입되었을 때 일정 부분을 
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은 부정적 
양육태도와 그릿으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영향을 받고 있
었다. 

이처럼 중학생이 인지한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아지면 
그릿을 낮추고, 낮아진 그릿은 진로적응성을 낮추는 그릿
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다만 부정적 양육태도가 그릿[1, 29-30, 36], 그릿이 진
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7-8, 35]
를 대비할 때 본 연구결과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지지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와 
그릿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바
탕으로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를 높이고 그릿을 
향상하기 위한 논의와 교육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그들에게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함양하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감
소하도록 돕는 사회적·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부모에게 생애주기별 및 
가족특성별 부모의 역할과 어려움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부모의 행동적 변
화, 내적 변화 및 자녀의 변화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것을 보면 학교에서도 부모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전
문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그릿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였기에, 중학생의 높은 그릿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중학생
들에게 끈기와 열정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분명하게 교육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릿이 무엇이며, 자신은 
그릿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학생이 그릿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 학부모는 중학생에게 흥미를 키
우며, 흥미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재능개발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과외활동과 
동아리활동을 통해 중학생에게 그릿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가 진로적응
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 그릿, 진로적응
성 등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중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해 중
학교 1학년의 진로적응성에 다양한 변인을 투입하여 연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따스함과 자
율성지지, 구조제공으로 구성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가 그릿을 경유해 진로적응성을 높일 것으로 예측하였으
나 긍정적 양육태도는 그릿을 경유할 때만 유의한 완전매
개효과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그릿을 경유하여 진로적응성에 어떠
한 양상을 나타내는지에 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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